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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10. 13.(화) 배포 즉시

일반고 특화훈련 수료 청년들이 양질의 
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

 적극 관리하겠습니다. 
1. 관련 기사
□ 10.13.(화) 아주경제, ｢일반고 특화훈련 직종이 일부 서비스·제조업에 편중｣, 

｢취업률 등 성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훈련 정원 배정 등 성과관리 취약｣ 

2. 설명 내용
□ 우리부는 매년 5~6월에 17개 시·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예비훈련생

(고2, 약 1만명)을 대상으로 선호 훈련 과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
 ㅇ ’25년 수요조사 결과, 서비스분야에서는 제과제빵(10.0%), 간호조무

(6.7%), 미용(5.8%)의 선호가 높았으며, 
 ㅇ 디지털 분야에서는 멀티미디어(3.9%), 디지털디자인(2.8%), 게임콘텐츠 

제작(2.5%)의 선호가 높았음  
□ 훈련 분야별 취업률은 훈련생 선호가 높은 분야인 제과제빵(75.2%), 

미용(78.9%), 음식서비스(79.5%)를 비롯하여,
 ㅇ 그밖에 자동차 정비(81.5%), 정보시스템 구축(75.0%) 등을 포함한 전체 

평균(71.0%)에서 타 훈련 대비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
□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 및 기업 정보를 토대로 진로를 설계하고 훈련

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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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시·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 및 학교에 훈련내용, 취업률, 취업 후 
임금수준 등 직업 및 훈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, 

 ㅇ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배제하는 등 
성과관리체계도 강화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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